안녕하세요
자우림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자우림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질문을 뽑아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질문 뽑을 순서 정하기)
가위 바위 보!
(무승부)
(무승부22)
(진만 승)
(윤아 승)
제가 먼저 하나요?
본인의 음악을 책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문학적인 질문이네요
(문학적인 대답 고민 중)
겉으로 보면 ‘시’인데
자세히 보면 ‘연극’이고
적어도...
베스트 셀러는 아니야
(수긍하는(?) 멤버들)
몰래몰래 보고 싶은 책 있잖아요
(괜히 부끄)
그런 책
네 다음 질문
저인가요?
몰라
(황당)
그냥 아무나 하면 돼요
가위 바위 보 했잖아
내가 할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락 장르의 노래는 무엇인가요?
이야
우리 락 장르의 노래를
서로 ‘다음에 이거를 틀겠다’
‘이거를 틀겠다’ 하면서
밤새 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최근 우리는
‘Pearl Jam’의 음악을 들으며
(이름만 들어도 절로 나오는 감탄)
환호성을 질렀어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마음에 안정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가 있나요?
있나요?
김윤아의 <Going Home>
(화들짝)
오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감동)
저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예상치 못한 장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들어요
머리에 생각이 많을 때는
사고보다 음악을 쫓아가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틀어놓으면
뇌가 계속 음악을 쫓아가서
안정이 됩니다
근데 윤아가 바로크 음악을 들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
뒤로 잠깐 돌아봐
제가 카메라 쪽으로 돌아야 되죠
(급 상황 재연)
이런 모습에 여기서 바로크 음악이 들리면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겨우 웃참 중인 제작진;;)
무섭죠?
(인정22)
(심기 불편한 바로크 음악 매니아)
(살짝 쫄았음)
두.. 두 개 했어...
옙...
(크흠)
공연을 앞두고 공연 직전에 듣는 노래가 있나요?
아니요!
공연 직전에 노래를 들을
여유가 없더라고요
항상
‘헉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공연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번 정신없는 공연 준비)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나 봐
(전혀 이해 불가)
진짜 부럽다...
(100% 진심)
다음 질문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떼창을 하며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자우림의 수많은 곡들이
공연장에서 관객분들과 같이 부르게 되는데요
저는 <PÉON PÉON>을 꼽고 싶어요
에오 에오 에오 에오~♬
에오x5♪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객들이 하는 걸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 게 최고♥)
당신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Joni Mitchell’의 <Blue>를 꼽겠습니다
1971년 발매한 Joni Mitchell의 4번째 앨범 <Blue> 수록곡
(최측근이자 열성팬)
저는 김윤아의 <Going Home>이요
감사합니다ㅎㅎ
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굉장히 심각)
진짜 궁금하다
(급부담)
<Til The Death Do Us Part>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네
한국어 제목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친절한 선규 씨)
자우림의 1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선규 씨)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워낙 NPR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저희가 다 좋아해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런칭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우와 이건 되게 동경하던 장소다’
라고 생각했고
역시
(역시는 역시)
그랬습니다
큰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다들
인이어 시스템과 같이
제어된 상태에서 모니터 하면서
정해진 각본대로 연주하는 느낌이라면
확실히 오늘처럼
바로 옆에서 서로 들으면서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간에 기가
타고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갔다가
또 쿨해질 땐 쿨해지고
그런 재미가 확실히 이런 작은 공연이 더 있죠
여러분
저희 자우림의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무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아주 즐거운 한 때였고요
앞으로 또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출연하고 싶으신가요?
불러만 주시면
(매우 비장)
최초 2회 출연!
도전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완연하게 춥네요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연말, 연초 새해까지 쭉
좋은 기운, 좋은 기분으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우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22)
(눈치)
